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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탁아아소소를를  내내오오도도록록  하하시시여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1945. 8. 15.)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이 건국사업에 이바지하도록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보살펴주시였다. 

1945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녀해방동맹의 한 일굮을 

만나시여 녀성동맹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의논하시였다. 그로부터 

녀성들이 아이들을 맡길데가 없어서 건국사업에 참가하지 못하고있는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결연하신 어조로 

탁아소를 내와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뜻밖의 말씀에 두눈이 휘둥그래진 녀성일굮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였다. 

녀성들이 평등이라는 말만 하여서는 남성들과 평등하여질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평등권을 주었다고 하여 실지 평등하여지는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녀성들은 집구석에 앉아있을것이 아니라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되여 남성들과 같이 새 조국건설에 동원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자면 탁아소를 내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여 조선의 첫 탁아소가 태여났으며 그후 이르는 곳마다에 

수많은 탁아소들이 일떠서 녀성들이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 새 

사회건설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다. 

오늘 조선에는 탁아소가 도시와 농촌의 살림집지구마다에 그리고 

녀성들의 일터가까이에 꾸려져있으며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고있다.  




